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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어머니의 신체접촉에 대한 고찰:

국내․외 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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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신체접촉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엄마의 신체접촉

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외국의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를 고찰한 결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신체접촉은 초기 영아기 발달의 생리적, 행동적 반응을 조절시킴으로써 생존에 필수적인 기

능을 하며, 엄마-영아의 총체적 의사전달 체계의 일부분으로 작용한다. 부드럽고 양육적인 접

촉유형과 접촉 빈도는 안정 애착 형성과도 관련되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와의 신체접촉은

어린 영아가 세상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일차적인 도구로써 영아의 전반적

인 신체․심리적 발달에 토대가 된다. 국내연구에서는 월령에 따라 양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신체접촉 유형, 어머니의 내적 상태에 따른 접촉 유형 차이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은 전반적으로 거친 접촉 유형보다는 부드러운 접촉 유형을 영아에게 했다. 특

히 어머니들은 생리적인 양육 상황에서 내적 상태와 상관없이 부드럽고 애정적인 접촉 유형

을 사용한 반면, 사회적 양육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내적 상태의 엄마들이 불안정한 상태의

엄마들보다 긍정적 정서를 야기 시키는 접촉 유형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의

접촉 유형에 따라 영아 반응에서 차이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신체접촉의 의사전달 기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이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 방향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 영아-엄마 상호작용, 어머니의 신체접촉, 접촉 유형, 접촉 상황, 영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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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발달 분야에서 영아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하는 부모의 촉각적 자극의 효과가 주목

을 받아왔다(Harrison, Leeper, & Yoon, 1990;

Weiss, 1990b). 생의 초기부터 엄마는 영아를

가슴에 안고 잠재우기도 하고 달래서 아기의

불안을 감소시키기도 하며 껴안음으로 포근함

과 애정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돌

보는 사람의 신체접촉은 영아의 전반적인 발

달 과정에 걸쳐 중추적인 기능을 한다(Stack,

2001). 가령, 생리적으로는 영아의 성장과 몸

무게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며(Field, 2001;

Scafidi, Field, Schanberg, Bauer, Tucci, Roberts,

Morrow, & Kuhn, 1990), 심리적으로는 영아 자

신과 타인을 탐색하는 수단이 되고, 돌보는

사람과 정서를 주고받으며 강력한 연합을 확

립시킨다(Stack, 2001; 2004).

특히 영아 환경의 세부 특성은 신경 행동적

발달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체접촉과

연합된 수용기와 신경통로는 영아기에 발달해

야 될 첫 번째 요인이며, 아기를 돌보는 최초

의 자극은 신체접촉을 통해서 형성된다

(Myslivecek, 1991; Turkewitz & Kenny, 1982). 결

과적으로 신체접촉은 영아기 뇌의 하드웨어

발달에 중추적이다.

동물 연구에서 나온 증거에 의하면 초기의

촉각적 경험은 대뇌피질의 크기에 영향을

주고 뇌의 신경세포 간의 연결 형태와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Greenough, 1990; Nudo,

Milliken, Jenkins, &, Merzenich, 1996). 이처럼 신

체접촉은 영아의 신경 행동 조직화에 영향을

주므로(Jay, 1982; Weiss, 1991), 신생아의 뇌는

엄마와의 신체접촉으로부터 오는 감각과 운동

자극을 통해 발달한다(Larsson, 1994).

신체접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중,

가장 사회적 감각이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맛을 보는 것들은 각각의 감각기능 하

나만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나 신

체접촉은 전형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아는 신체접촉을 통

해 의사를 전달하고 엄마의 의도를 파악하면

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Hertenstein,

2002). 따라서 영아에 대한 엄마의 접촉은 엄

마-영아의 총체적 의사전달 체계의 일부분이

다(Ferber, Feldman, & Makhoul, 2008).

이와 같이 엄마와의 신체접촉은 어린 영아

가 세상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가

장 일차적인 도구로써 영아의 전반적인 신

체․심리적 발달에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영

아기 신체접촉의 다양성과 특징은 영아의 사

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이다(Hertenstein & Campos, 2001). 또한 신체접

촉이 갖는 의미는 계통발생학적으로 진화해

온 것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대인

간 연결을 이끄는 기능을 한다(Schiefenhovel,

1997). 즉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등 전 생애

를 걸쳐 가장 폭 넓게 사용되는 일차적 대인

간 의사전달 기능을 하며, 심리적 안정에 필

요한 정서적 지지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Stack,

2001).

이처럼 신체접촉은 생의 초기에서부터 생존

에 필수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사회적 적응에

이르기까지 유기체를 포함한 인간의 전반적인

발달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다

(Stack, 2001). 현 연구에서는 생의 초기의 양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녀에 대한 엄마의 신체

접촉에 대해 초점을 두고 관련 연구들을 살펴

보려고 한다. 특히 이전 엄마-영아 간 상호작

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엄마의 음성과 영아에

대한 눈 맞춤 등만을 주로 연구하였다. 엄마-

영아 상호작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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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에 대한 관심은 1980 경이 되어서야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Hertenstein, 2002).

이와 같이 신체접촉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어린 영아에 대한 엄마의 신체접촉 대한 연구

가 활성화되었고, 신체접촉에 대한 효과를 알

아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Stack, 2001). 일반

적으로 영아와 엄마 모두가 서로에게 신체접

촉을 하면서 상호작용하지만, 현 연구에서는

엄마가 영아에게 하는 신체접촉에 초점을 두

고 관련 연구들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옆에서 재우면서 일상에서 많은 접

촉을 하고 있다(정대련, 2003). 이처럼 한국 양

육 현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엄

마의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는 한국 양육 현장

의 새로운 핵심 영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엄마의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일찍

시작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해외 연구들

을 중심으로 진행된 내용들을 정리해봄으로써

초기 양육과정에서 어머니의 신체접촉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정립해 볼 것이다. 또한 해

외에 비해 매우 미약하게나마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이후 연구의 활성화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연구 동향들

을 토대로 이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 문제 등

을 제안해 볼 것이다.

신체접촉의 해외․국내 연구 개관

해외 연구들의 경우, 1980년경을 전⦁후하

여 초기 영아기에 대한 엄마의 신체접촉의 중

요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신생아기와 영

아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현 연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외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여 신생아기와 영아기에 진행되어진 신체접

촉에 대한 방대한 연구들을 양적으로 모아서

신체접촉의 역할 및 기능을 초점으로 두고 개

관 할 것이다. 신생아기에 대한 신체 접촉의

연구는 3가지 방향으로, 영아기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는 4가지 방향으로 살펴봄으로써 생

의 초기 양육현장에서 엄마의 신체접촉의 중

요성을 정립 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연

구는 해외연구보다 약 20여 년이 지난 이후인

2003년경부터 시작하여 대부분 영아를 대상으

로 매우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국내

연구내용은 해외연구를 개관한 후, 간략히 표

로 제시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신생아기 신체접촉에 대한 해외 연구

신생아를 돌보는 엄마의 신체접촉 형태는

오랫동안 괄목할 만한 주목을 받아왔다(Rubin,

1963; Tulman, 1985). 여러 종의 신생아들에 대

한 엄마의 핥기(licking)는 생존의 필수적인 기

능을 하며(Montagu, 1986), 또 다른 형태의 신

체접촉인 안기, 안고 이동하기, 몸단장 해주기

등은 인간 영아의 사회적 적응을 촉진시키는

부모행동 레퍼토리의 일부이다.

신체접촉은 다양한 하위 유형을 포함하는

중․다 차원적 현상이며 특히 생의 첫 달 동

안에 영아 발달에 영향을 준다. 가령, 초기 영

아기에 엄마가 애정적인 신체접촉 유형을 더

많이 할수록 어린 영아의 미소와 음성화가 증

가 되었고, 엄마 자신도 이런 경험을 통해 영

아를 돌보는데 더 적응적이 되었다, 아울러

다양한 애정적인 엄마의 접촉 유형을 통해 영

아의 인지 및 신경 행동적 발달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Ferber,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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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생의 첫

달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신생아에 대한 엄

마의 신체접촉 연구들은 다양하게 진행되었는

데, 대략 세 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

번째로,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엄마

가 아기를 어떻게 신체접촉 하는가를 측정함

으로써 시작되었다. Rubin(1963)에 의하면, 엄

마들은 신생아를 다룰 때 특별한 형태의 순서

로 신체접촉을 한다. 가령, 처음에는 아기의

손발을 그리고 몸을 손가락 끝으로 만지고 난

후 손바닥으로 신체접촉을 한다. Klaus 와 그

의 동료들의 연구(1970)에서는 임신 경험이 없

는 여성들도 같은 형태를 보였으나, 손동작이

약간 느렸다. Yogman(1982)의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형태가 아버지에게서도 나타났다.

Tulman(1985)의 연구에서도 엄마와 신생아를

돌보는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연구

문헌에서 나온 결과대로 신체접촉의 일관된

형태를 수행했다.

한편 엄마들은 촉 감각을 통해 자신의

아기를 구별해 낼 수 있다. 몇몇 연구(Kaitz,

Lapidot, Bronner, & Eidelman, 1992; Kaitz,

Meirov, Landman, & Eidelman, 1993)에 의하면,

분만 후 5-79시간 내에 눈을 가리고 스카프로

코도 가린 상태에서 신생아의 손․등만을 쓰

다듬으면서 자녀를 구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어린 신생아를 접촉 하는 상황에서 엄마

외의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영아를

신체접촉 했으며, 특히 엄마들은 일상적인 신

체 접촉으로 어린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들의 특별한 촉 감각적 특징을 학습하는 것

처럼 보인다.

두 번째 연구 방향은 신생아에 대한 엄마의

접촉 효과를 검사하는 것이다. 신체접촉은 엄

마와 영아를 결속시킨다. 이런 결속은 한 방

향으로의 애정적 연결이며, 출생 후 바로 또

는 몇 일내에 급속히 형성되는 것으로, 분명

히 애착과는 다르다(Toney, 1983). 이런 초기의

신체적 접촉은 엄마-신생아간 결속의 효과를

진전시키므로 이후 영아기 발달과 부모-아동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arlsson과 그의 동료들(1978)에 의하면 분만

후, 곧 바로 엄마와 신생아 간 접촉의 경험

은 2-4일 후에 엄마의 애정적인 보살핌을 증

가시켰다. 가령, 영아의 신체를 문질러 닦아주

거나(rubbing), 흔들어 주거나(rocking), 단순히

접촉하거나(touching), 또는 잡는 등의 접촉 행

동을 하면서 영아를 주의깊게 보살펴 주었다.

이처럼 분만 후, 어린 자녀와 초기 접촉 경험

을 한 엄마들은 초기 접촉 경험을 하지 않은

엄마들보다 이후 신체접촉을 통한 애정적인

돌봄 행동을 더 세심하게 했다. 이와 같은 세

심한 돌보는 행동은 어린 신생아의 생존에 필

수적인 여러 보살핌이 되며, 이는 이후 엄마-

영아 간 유대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의 세 번째 방향은 출생 후 성인이 제

공하는 마사지에 대한 신생아 반응을 연구하

는 것이다. 남아시아에서 여성들은 매일 자신

의 영아를 마사지한다. 이런 마사지는 영아의

뼈 골격을 단단히 해주고 운동과 협응 능력을

촉진시키며 공포심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Reissland, & Burghart, 1987). 특히 신체접촉을

포함한 마사지나 촉각적 자극이 신생아, 특

히 미리 태어난 영아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Scafidi, Field, Schanberg, Bauer,

Vega-Lahr, Garcia, Power, Nystrom, & Kuhn,

1986). 가령, 미리 태어난 영아의 몸무게 증가

와 칼로리 섭취가 촉각적 자극으로 증가되었

다(Phillips & Moses, 1996; Scafidi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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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t, 1990).

캥거루 care나 skin-to-skin holding은 1970년대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시작되어, 1980년 말

미국에 소개된 치료법이다. 이것은 부모의 가

슴에 천을 대고, 예정일 보다 일찍 태어난 영

아를 안는 방법으로, 심장 박동, 호흡률, 열

조절 등의 생리적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

였다(Anderson, 1995). Ludington-Hoe와 Swinth

(1996)의 연구에서도 이런 처치를 받은 영아가

발달적으로 더 향상된 결과를 보였음을 보고

했다.

Scafidi와 그의 동료들(1986)에 의하면 마시지

처치를 받은 영아는 더욱 깨어 활동적이 되고,

영아발달검사인 Brazelton 척도에서 더 성숙한

행동을 보였다. 또한 마사지를 받은 영아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고 짜증을 덜 냈다

(Phillips & Moses, 1996). 보충적으로 촉각적 자

극 프로그램에서 처치 받은 영아는 그렇치 않

은 영아들보다 더 빠르게 먹고, 일찍 퇴원하

였으며 15개월에 더 진전된 인지 발달을 보이

기도 했다(Roiste & Bushnell, 1996).

그러나 이러한 인지발달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 유발될 수도 있으므로, 어린 영아에 대

한 마사지 효과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가령, 촉각적 자극을 받을 때, 촉각을

제공하는 양육자(또는 촉각 제공자)와의 상호

작용에서 받게 되는 촉각이외의 시각, 청각으

로부터 또는 정서적 유대감에서 오는 안정감

등이 함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으

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마

사지 처치의 효과는 예정일 보다 미리 태어난

영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 나타난 결과이므로,

정상적으로 만기에 태어난 영아에게 적용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Field, Grizzle, Scafidi, Abrams

그리고 Richardson(1996)은 1개월-3개월 된 만기

에 태어난 영아 40명을 대상으로 마사치 처치

효과를 알아보았다. 6주간에 걸쳐 12일 동안

마사지나 흔들어 주기를 15분간 해 준 결과,

마사지를 받은 영아와 단지 흔들어 주기만 한

영아들은 경계심과 깨어 있는 상태에서 더 많

은 시간을 보냈고, 덜 울었으며, 낮은 스트레

스 수준을 암시하는 타액에서의 더 낮은 코티

졸 수준을 가졌다. 또한 영아들을 단순히 흔

들어주기보다는 마사지를 해준 후에 능동적으

로 깨어 있는 상태가 감소되었다. 이는 잠들

게 하기 위해 흔들어 주기보다 마사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6

주간 처치 시기가 끝날 쯤에 장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마사지를 받은 집단은 몸

무게가 더 증가되었고, 정서성, 사회성, 그리

고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의 기질 차

원에서 향상을 보였으며, 스트레스 홀몬인 코

티졸과 에피네피린, 노에피네피린이 감소되었

고 세로토닌 수준이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출산된 어린 영아들도 마사지 처

치를 통해 보다 나은 발달적 진전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Uvnas-Moberg, Widstrom,

Marchini, & Windberg, 1987)에서는 마사지가

어떻게 영아의 몸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가 설명되었다. 마사지 치료에서처럼 영아의

전신을 자극해주면 미주신경의 활동과 인슐린

수준이 증가되는데(Field, 1995), 성장하는 미주

신경의 가지는 인슐린과 가스트린을 포함하여

음식 흡수 호르몬의 분출을 자극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Uvnas-Moberg et al., 1987). 따

라서 미주신경 활동에서의 증가 영아의 몸무

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마사지 처치가 영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았으나 부모-자녀 및 가족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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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는 연

구도 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처치 집

단가족 중, 아버지에게 영아를 목욕시키는 것

과 마사지 기법을 4주간 방문하여 실제로 보

여주었다. 방문 동안 실행되었던 것을 토대로

처치 집단의 아버지는 4주-12주 매일 아기를

목욕시키고 마사지를 해 준 결과, 분만 후 엄

마의 산후 우울증의 증세가 감소되었고, 결혼

만족과 자존심이 증가되었다(Samuels, Scholz, &

Edmundson, 1992). 최근 연구(Onozawa, Golver,

Adams, Modi, & Kumar, 2001)에서도 출산 후

우울을 보이는 엄마들에게 어린 자녀를 마시

지하는 것 뿐 아니라 잘 관찰하여 영아의 행

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했을 때 엄마의

기분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고, 엄마-영아 간

관계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마사지 처치의 어떤 측면이 이런 가

족 간 긍정적 관계를 이끌었는지에 대해 구체

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

이 조기에 태어난 어린 영아를 대상으로 마사

지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을 때도 구체적으로

마사지의 어떤 측면들이 영아의 전반적인 발

달을 이끌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Uvnas-Moberg, et al., 1987)에

서 정상적인 영아들의 몸무게 증가가 마사지

자극에서 오는 미주신경의 증가로 인한 것임

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마사지 처치 효과를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효과에 대한 구

체적인 설명이 분명히 제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마사지 효과에 대한 찬반양론

이 팽배하며, 이런 기법이 누구에게 더 효과

적이며, 더 적절한가에 대해 연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Stack,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영아의 상호작용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신체접촉이라는 감각은 부모와 어린 영아 모

두에게 분명히 의미를 갖게 해주는 것에 대해

서는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영아기 신체접촉에 대한 해외 연구

영아기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고

방대하게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엄마

의 접촉이 갖는 역할 및 기능을 중심으로 4가

지 측면으로 연구의 방향을 정리하여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영아-엄마 상호작용에서 신체

접촉의 역할을 살펴보고, 둘째로 신체접촉의

역할에 근거하여 실제 양육 상황에서 엄마들

이 사용하는 접촉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가를 알아보고, 셋째로 접촉 유형의 다양성을

통해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기능을 알아볼

것이다. 넷째로 의사전달 적 기능을 가진 접

촉 유형과 애착과의 관련성을 알아볼 것이다.

우선 첫째로, 엄마의 신체접촉의 역할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Still-Face 절차

와 일상적인 영아-엄마 상호작용에서 신체접

촉의 역할을 살펴 볼 것이다.

영아-엄마 상호작용에서 신체접촉의 역할

‘Still-Face’ 절차를 사용한 상호작용에서 신

체접촉의 역할. 신체접촉은 엄마와의 상호작

용과 놀이 장면에서 엄마의 음성과 시각적 표

현과 더불어 나타난다. 면대면(face-to-face) 상호

작용은 영아의 사회적 의사전달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된 일차적 수단 중의 하나로(Kaye &

Fogel, 1980), 짧은 상호작용 동안에 엄마의 신

체접촉이 33-61% 정도 나타나는데도 이전 연

구에서는 엄마와 영아의 안면표정과 음성적

반응만을 분석했다.

초기 상호작용에서 신체접촉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촉각적 자극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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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음성 자극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Still-Face 절차(Tronick, Als, Adamson, Wise, &

Brazelton, 1978)는 면대면 상호작용을 변경한

것으로, 신체접촉의 중요성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이며 3단계로 구성된다(곽금주, 김수정,

정윤경, 2005 참조).

정상적인 상호작용 단계인 1, 3단계와 비교

했을 때, SF(Still-Face)단계에서 영아는 엄마

를 응시하거나 미소 짓는 반응이 감소하며

(Gusella, Muir, & Tronick, 1988; Mayes & Carter,

1990), 중립적 반응과 음성적 반응이 증가된다

(Ellsworth, Muir, & Hains, 1993; Stack & Muir,

1990). Gusella와 그의 동료들(1988)은 상호작용

단계에서 엄마의 신체접촉을 받은 영아와 단

지 엄마의 얼굴과 목소리만을 보고들은 SF단

계에서 영아 반응을 비교하였다. 결과에 의하

면 실험집단의 3개월 된 영아는 정상적 단계

에서보다 SF 단계에서 엄마를 덜 보고, 덜 웃

고, 덜 응시하는 SF 효과를 보였다. 그런데 이

영아들이 정상적 상호작용 단계에서 엄마의

신체접촉을 부분적으로 받았을 때, 덜 웃고

덜 응시하며 주의력이 감소되는 SF 효과를 보

였다.

이처럼 정상적 상호작용에서조차 신체접촉

을 제한했을 때, 영아들은 SF단계에서 보이는

반응들을 보였는데, 이는 엄마-영아 상호작용

에서 신체접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Roggman, & Woodson,

1989)에서도 엄마의 신체접촉이 영아의 주의

력을 지속시킨다는 결과가 지지되었다.

Field와 그녀의 동료들(1986)의 연구에서도

신체접촉의 중요성이 지지되었다. 그들에 의

하면 4개월 된 영아는 SF 단계에서 스트레스

를 강하게 보였다. 그러나 신체접촉을 추가적

으로 받은 영아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미소 반응을 많이 보였으며, 정상적 상호작용

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응시 반응을 유지

했다(Stack, & Muir, 1990). 이는 엄마의 신체접

촉이 영아에게서 긍정적 정서와 주의를 유발

시킴으로써 SF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제

시하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도(Stack & Muir,

1992) 낯선 여성의 촉각적 자극이 SF효과를 조

절했을 뿐 아니라 영아의 정적 정서를 증가시

켰다. 이처럼 신체접촉이 영아에게 고통스런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인 SF 단계에서 영아들

의 부적 정서를 완화시킨다는 사실은 반복

연구되었다(Pelaez-Nogueras, Field, Hossain, &

Pickens, 1996a).

Stack와 Arnold(1998)는 신체접촉과 몸짓이

특별한 반응을 유발시키기 위해 어떻게 사용

되는가를 연구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영아는

엄마의 신체 접촉과 손의 변화에 민감하며,

엄마는 신체접촉과 손으로 영아에게서 특별한

행동을 잘 이끌어냈다. 가령, 신체접촉과 손짓

은 엄마 얼굴이 무표정할 때라도 영아가 엄마

의 얼굴에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엄마의 신체접촉은 영아의 주의를 집중시키

거나 전환시키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

진일보하여 신체접촉을 통한 영아의 학습 능

력이 연구되었다(LePage & Stack, 1997). LePage

(1998)는 신체접촉을 포함시킨 SF 단계의 변경

된 방법을 사용하여 촉각적 유관성을 지각할

영아의 능력을 조사하였다. 유관조건의 영아

는 실험자의 중립적 얼굴을 응시할 때 표준화

된 촉각적 자극을 강화 받은 반면, 비유관조

건의 영아는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이 같은 촉

각적 자극을 강화 받았다. 결과에 의하면 유

관 조건의 모든 영아는 유관성을 학습하여 비

유관조건의 영아에 비해 실험자의 얼굴을 더

응시했다. 이는 4-7개월 된 영아가 성인-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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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에서 촉각적 감각 양식을 통해 제시

된 유관관계를 지각하고 학습할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영아는 신

체접촉에 민감하고 접촉에 의해 강화 받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엄마-영아 상호작용에서 엄마에

의해 제공되는 신체접촉의 역할을 SF 절차를

통해 알아보았다. 즉 신체접촉은 영아의 정적

정서와 주의력을 증가시키며 부적 정서를 감

소시키며, 아울러 영아는 신체접촉을 통해 제

시된 유관 관계를 학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엄마-영아 상호작용은 여러 감각 자극이 동시

에 제공되므로, 최근 들어 신체접촉을 포함한

중다 감각을 측정하는 영아-엄마의 상호작용

형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tack, 2001).

‘Non-Still-Face’ 절차에서 신체접촉의 역할.

사회적 맥락에서 엄마와의 상호작용은 영아에

게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영아의 신체․정서․사회적 발달을 도와준다.

그런데 SF 절차에서는 엄마의 신체접촉만을

분리하여 영아-엄마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엄마-영아 상호작용은 신

체접촉을 포함한 여러 감각적 자극들이 함께

제공된다. 따라서 신체접촉만을 분리하도록

고안된 SF 단계에서보다는 여러 감각적 자극

이 동시에 제공되는 영아-엄마 상호작용에 대

한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Roedell과 Slaby(1977)는 6개월 된 영아에게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 하는 3명의 성인 중,

누구를 더 선호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한 성

인은 영아와 일정 거리를 둔 상태에서 영아에

게 미소 짖고, 이야기하며, 노래하고 안면 표

정을 지었고, 두 번째 성인은 영아를 안아주

고 툭툭 두들겨 주며, 어루만지지만 중립적

얼굴로 침묵했다. 나머지 성인은 침묵하고 무

반응적이며, 눈도 맞추지 않았다. 3주가 지나

면서 영아는 첫 번째 성인 가까이에서 더 많

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두 번째와 중립적 성

인에게는 가지 않았다. 영아들은 단순히 접촉

자극만을 주는 성인보다 여러 감각적 자극을

제공해 주는 성인을 더 선호하였다.

이와 같이 엄마의 신체접촉이 영아기 발달

에 중요한 기능을 하여도 촉․감각적 자극은

엄마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중다 감각 자극

과 더불어 일어나면서 영아에게 더욱 적절한

보살핌으로 작용한다(Pelaez-Nogueras, Gewirtz,,

Field, Cigales, Clasky, & Sanchez, 1996b). Pelaez-

Nogueras(1995)의 연구에 의하면 엄마와의 상호

작용에서 영아는 율동적인 신체접촉을 율동적

이지 않은 것보다 더 선호하였고 엄마의 신체

접촉에다 얼굴표정과 음성이 더해질 때 더 반

응적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유관 조건에 근거한 기법으

로 영아의 도구적 행동과 사회적 미소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Pelaez-

Nogueras et al., 1996b). 이 연구에서는 신체접

촉, 목소리, 그리고 미소를 포함하는 성인의

복합적인 자극의 효과와 신체접촉을 포함하지

않는 자극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결과에 의하

면 영아는 접촉이 있는 조건에서 더 미소 짓

고, 소리를 냈으며, 덜 울고 덜 저항했다. 신

체접촉이 다른 감각과 더불어 제시되었을 때

영아의 주의집중과 미소 그리고 음성 반응을

더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면대면 상

호작용에서 다른 감각 자극과 동시발생적으로

제공되는 촉각적 자극이 영아의 주의집중과

미소 그리고 음성을 더 효과적으로 강화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전 연구(Wolff, 1963)에서는 4-6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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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엄마-영아 상호작용에서 영아의 긍정적 자극

을 유발시킬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즉 엄마

와의 손바닥을 마주치는 pat-a-cake 짝짝꿍 놀

이는 영아의 미소를 유발시켰으며, 이런 식으

로 야기된 미소는 광범위하고 미소의 강도도

컸다.

일상에는 신체 접촉이 포함된 부모-영아 게

임놀이가 많이 있으며, 그런 놀이 속에서 엄

마들은 영아의 긍정적 반응을 신체접촉만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즉 엄마-영아 상호작

용에서는 엄마의 중다 감각적 자극이 영아에

게 제공되어지며, 이런 복합적인 감각 자극이

영아를 보살피는 양육의 주요 성분이 되지만,

엄마들은 단지 신체접촉만으로 영아의 긍정적

반응과 주의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Wolff,

1963).

지금까지 영아기 신체접촉의 역할을 SF 절

차와 SF 절차를 사용하지 않은 일상적인 상호

작용에서 살펴보면서 신체접촉이 어린 영아의

부적 정서를 완화시키고, 정적 정서와 주의력

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양육과정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자녀에

게 하는 신체접촉이 양육의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체접촉의 기능과 적합성이 엄마의

신체접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신체

접촉에 대한 영아 반응에서 나온 증거 등을

근거해 추론되었다. 즉 신체접촉의 질적인 측

면이나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이 특정한 환경

에서 어떻게 더 사용될 수 있는가는 설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다양한 양육 상황

에서 일어나는 신체접촉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신체접촉 유형

엄마들은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동안

55%-99%정도 신체접촉을 한다(Jean, Stack,

Girouard, &, Fogel, 2004; Stack & Muir, 1992).

상호작용 시간의 15%는 영아에게 편하게 손

을 대고 있거나, 30% 정도는 쓰다듬기나, 어

루만지기 등을 했으며, 16%는 간질이기, 찌르

기 등의 접촉 유형을 했고, 16% 정도는 부드

러운 움직임으로 접촉(가령, 발을 들어올리거

나, 느리게 율동적인 형태로 팔을 움직여 주

기 등)을 했으며, 9% 정도는 강렬한 움직임으

로(가령, 빠른 속도로 팔과 다리를 움직여 주

기 등) 접촉을 했다.

일반적으로 엄마들은 어린 자녀와 함께 있

을 때 다양한 접촉 유형을 사용하면서 단조롭

지 않은 상호작용을 자녀에게 제공한다. 가령,

영아를 즐겁게 해주려고 할 때 간질이기나 팔

과 다리 등을 빠르게 흔들어 주기, 들어 올렸

다 내리기 등을 하며, 영아의 주의를 끌기위

해 쓰다듬거나 어루만지기 등을 해준다. 또한

영아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할 때는 영아의 팔

과 다리 등을 강하게 잡기 등의 접촉 유형을

한다. 이처럼 신체접촉의 유형과 적용 방식이

다른 의미를 갖지만 그것에 대한 연구는 활발

히 진행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만이 신체접촉

의 유형에 따른 의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Stack, LePage, Hains, & Muir, 2001; Stack, &,

Lepage, 1996).

Stack 와 Lepage(1996)는 엄마를 5.5개월 된

영아와 면대면 상호작용을 시킨 후, 3개의 SF

단계에서 엄마들에게 각각 다른 지시를 하고

엄마들이 사용하는 접촉 유형을 조사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미소를 극대화시킬 것을 요구

받은 엄마는 더 활동적인 접촉 유형을 사용했

고(간질이거나, 들어올리기), 강도와 속도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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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빨랐다. 단지 신체의 한 부분을 접촉하도

록 했을 때 쓰다듬는 신체접촉 유형이 증가되

고 흔드는 유형은 감소되었다.

이처럼 지시에 따라 엄마는 신체접촉 유형

을 변화 시키면서 영아로부터 다른 반응들을

이끌어낸다. 이는 신체접촉이라는 감각 양식

을 통해 영아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떤 다른 감각을 사

용하지 않고 오직 접촉 유형의 변화를 통해

영아 반응을 변화시켰다. 이런 결과는 영아

행동을 유발시키는 엄마의 신체접촉 기능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신

체접촉이 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거나 부적 정

서를 감소시키는 기능이외에도 의사전달적 기

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발견으로부터 나온 시사점에 근거하여

영아기의 사회적 상호작용동안 촉각적 접촉유

형의 측정과 더불어 상호작용동안 일어나는

의사전달의 비언어적 성분을 면밀하게 조사

하기 위한 척도가 개발되었다(Stack, LePage,

Hains, &, Muir, 2001). 이 척도(CITS: Caregiver

Infant Touch Scale)는 엄마-영아 간 상호작용

놀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양적인 특징과

연합된(강도, 속도) 접촉 유형을 측정하고 연

령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놀

이와 상호작용을 담은 비디오에서 초마다 접

촉 유형을 부호화시키도록 고안된 척도이다.

또 다른 연구가들(Stepakoff, Beebe, & Jaffe,

2000; Weiss, 1992)에 의해서도 접촉 자극을 측

정하기 위한 코딩시스템이 고안되었다. 그러

나 이들 척도가 신체접촉 유형을 측정하는 도

구로써 활발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마도 문화마다 신체접촉의 유형이나

빈도가 다르기(Field, 2003) 때문일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척도나 코딩시스템을 통해 엄마-

영아 상호작용의 특성을 보다 분석적으로 밝

혀냄으로써 상호작용의 질적 특성과 이후 영

아의 전반적인 발달 특성 간 관련성을 알아보

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주제가 된다.

언급되었듯이 엄마-영아 상호작용에서 엄마

의 신체접촉 유형은 영아에게 다른 반응을 유

발시킴으로써 접촉 유형마다 다른 의미를 가

진다는 연구 결과(Stack et al., 2001; Stack, &

LePage, 1996)에 근거하여 신체접촉이 갖는 의

사전달 적 기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도록 할 것이다.

신체접촉의 의사전달 적 기능

영아에 대한 엄마의 접촉은 엄마-영아의 총

체적 의사전달 체계의 일부분이다(Ferber, et

al., 2008). 신체 접촉이 엄마-영아 의사전달적

시스템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이런 상호작용

동안 일어나는 접촉에 대한 특별한 역할을 조

사하는 연구는 많지가 않다. 의사전달의 통로

로써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는 엄마-영아 상호

작용 문헌에서 비교적 연구 되지 않은 영역으

로 약 18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영아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신체접촉은 엄마-

영아 상호작용 동안 의사전달의 중요한 통로

이다(Moszkowski & Stack, 2007; Stack, 2001;

2004; Tronick, 1995).

기존 연구자들은 의사전달의 두 가지 통로

로 엄마의 목소리와 얼굴에 주로 초점을 두었

다(Hertenstein, 2002). 만약 시각과 청각이 의사

전달로서 기능한다면, 촉각적 감각 양식도 영

아에게 의사 전달되는 것이 가능하다. Koester,

Brooks, 그리고 Traci(2000)는 3개월과 9개월 된

영아와 상호작용 하는 청각 장애를 가진 엄마

의 접촉 유형을 연구했는데, 청각장애 엄마는

자주 영아의 몸을 톡톡 두드렸다. 이런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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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리는 접촉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은

접촉이 청각장애 엄마의 의사전달 적 대화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Pelaez-Nogueras 등(1997)에 의하면 빈번한 간

질이기/찌르기는 영아에게 혐오자극을 유발시

키나, 동시에 웃음을 유발시키고 경련을 일으

키듯 반사적인 움직임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아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체계적인 쓰다듬기는 정적

정서를 증진시키고 영아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비슷하게 쓰다듬을 받은 영아는 간질이기나

찔림을 받은 영아보다 미소를 더 짓고 소리를

더 냈으며, 덜 울었다.

Field(1995)에 의하면 엄마-영아 상호작용에

서 간질이기와 뽀뽀하기는 짧은 시간에 사용

했으며 명확히 구분되는 행동이다. 이런 모든

행동은 정서적으로 긍정적일 때 나타난다. 찌

르기와 꼬집기는 부적이며 매우 드물게 일어

난다. 이처럼 접촉 유형의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신체접촉의 각각의 유형은 다른 메

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가령, 부드럽게 껴안기

의 접촉유형은 ‘너는 안전해’라는 의미를, 찌

르기나, 콱 치는 것과 같은 유형은 ‘너는 육체

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Field, 1995).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영아의 미소를 증가시

키도록 요청받았을 때, 엄마들은 높은 수준의

간질이기와 들어올리기를 사용한(Stack, &

LePage, 1996) 반면, 영아를 달래 것을 요청받

았을 때는 쓰다듬기를 더욱 더 사용했다

(Arnold, 2002). 이런 결과들은 영아로부터 특별

한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별한 유형의

접촉을 사용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

를 통해 신체접촉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

을 추론할 수 있다(Jean & Stack, 2009). 이와

같이 신체 접촉은 엄마-영아 상호작용에서 없

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으로, 엄마는 영아의

정서와 주의에서의 변화에 민감하며 이런 변

화 반응이 엄마가 사용하는 접촉 유형에서 변

화를 초래하면서(Jean, & Stack, 2009), 신체접촉

은 영아-엄마 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작용하

는 것이다.

Hertenstein(2002)에 의하면 신체접촉이라는

감각을 통해 돌보는 이의 행동 준비성에 대한

정보가 영아에게 제공된다. 행동 준비성은 개

인이 행동하기 위한 준비를 언급하는 것으로,

신체접촉으로 영아에게 이런 준비성이 전달되

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체접촉은 돌보는

이가 미래에 행동할 것을 영아가 예측하도록

도울 수 있다.

Hertenstein(2002)은 엄마의 신체접촉이 영아

에게 정서와 특별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가정했

다. 첫 번째로 전달된다고 가정한 것은 신체접

촉이 정적 정서를 전달 할 수 있고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짝짝 꿍 놀이

는 영아에게 강렬하고 광범위한 미소를 유발시

켰다(Pelaez-Nogueras, et al., 1996a; Wolff, 1963).

두 번째로, 신체접촉은 부적 정서를 전달

할 수 있고 유발시킬 수 있다. 아마도 윤리적

문제 때문에 실험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지만

일부 연구에서 신체접촉이 부적 정서를 유발

시키고 대상을 향한 도구적 행동을 조절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Hertenstein, & Campos,

2001). 가령, 엄마에게서 얼굴을 돌리면서 엄

마 무릎에 앉아 있는 영아에게 어떤 대상이

제시될 때, 엄마는 손가락으로 영아의 배 부

위를 갑자기 누르는 자극을 했다. 이 때 영아

는 부적 정서를 많이 보였으며, 바라본 대상

을 덜 접촉했다.

세 번째로 신체접촉은 특별한 정서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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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슬픔, 공포, 분노, 기쁨 놀람, 그

리고 혐오와 같은 정서는 접촉을 포함하여 얼

굴과 목소리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Walker-

Andrews, 1997). 가령, 돌보는 이가 갑작스럽게

강하게 영아를 잡았다가 갑자기 놓아서 피부

가 상대적으로 뜨거워짐을 느끼게 하는 접촉

을 할 때, 이런 유형은 분노로 설명될 수 있

으며 영아에게 분노를 전달할 수 있고 유발시

킬 수도 있다.

네 번째로 신체접촉은 영아에게 접촉하는

사람의 정체성이나 돌보는 이의 현존이나 부

재를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엄마는 신체접촉

을 통해 영아에 대한 특별한 유의미성을 전달

할 수 있으며, 이런 유의미성이 영아에게 전

달되어지고 유발되어질 수 있다. 신체접촉은

영아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런 메시지는 안면표정과 같은 다른

애정표현에 의해 전달되는 메시지만큼 특별하

다(Tronick, 1995).

애착이론가들은 엄마-영아의 신체적 접촉

특성을 영아의 안전감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

요한 반응적이고 유용한 돌보는 행위의 중추

적 특성으로 간주해 왔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무엇보다도 엄마의 신

체접촉은 양육 상황에서 의사전달적 기능을

하므로, 엄마-영아 상호작용에서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영아의 사

회성 발달과도 관련될 수 있다(Hertenstein &

Campos, 2001). 따라서 엄마의 신체접촉 특성

이 갖는 의사전달적 기능에 근거하여 애착발

달과 관련하여 연구된 신체접촉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신체접촉과 애착 간 관련성

엄마와의 신체접촉은 영아가 안전감의 상태

에 있으므로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영아에게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Stack,

2001). 특히 애착 대상과의 신체 접촉은 영

아가 안전하다는 ‘궁극적인 신호’이다(Main,

1990). 애착이론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영아는

엄마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접촉을 포함한 여

러 양육행동으로부터 엄마에 대한 내적 작업

모델을 발달시키고, 그런 작업 모델은 이후

전개되는 엄마-영아의 상호작용적 역사를 표

상하게 해준다는 것이다(Bretherton, Biringen,

Ridgeway, & Maslin, 1989; Sroufe, 1996).

가령, 스트레스 상황에서 엄마를 유용한 사

람으로 표상하는 내적 작업 모델을 가진 영아

는 엄마에 대한 안전 애착을 형성시키는 반면,

엄마를 유용하지 않거나 비일관적으로 반응하

는 사람으로 표상하는 내적 작업 모델을 발달

시킨 영아는 불안전 애착 관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영아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민감

한 엄마들은 영아의 고통을 완화시키기에 가

장 적절한 접촉 유형들을 제공함으로써 영아

의 고통을 감소시키게 되고, 영아는 그런 접

촉 유형을 제공해준 양육자에 대한 안정감을

발달시키면서 안정 애착관계를 형성시킨다.

그러나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민감성이

부족하여 영아의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제거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신체 접촉을 제공하지

못하는 엄마들에 대해서 영아들은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불안전한 애착을 발달시킨다

(Ainsworth et al., 1978).

엄마의 신체접촉을 통해 느껴지는 느낌으로

부터 어린 영아는 엄마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이후 엄마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엄마와의 이런 관

계 형성은 이후 인간관계에 토대가 될 수 있

으므로, 생의 초기에 있어서 신체접촉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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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다시한번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처

럼 엄마와의 친밀한 신체접촉은 영아가 고통

이나 불편함을 대처하도록 도와주는데 있어

서 다른 감각양식보다 더 영향력이 있으므로

(Hunziker & Barr, 1986), 엄마에 대한 안전 애

착과 관련될 수 있다. 그러면 엄마의 신체 접

촉이 어떻게 애착과 관련되어지는가에 대해

연구되어진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

도록 하겠다.

첫째로 신체접촉의 양 또는 빈도가 안전 애

착과 관련될 수 있다. 안전 애착의 엄마는 불

안 애착의 엄마보다 더 광범위한 신체접촉을

사용하며 영아와 더 신체적 놀이를 즐긴다

(Ainsworth et al, 1978). 한 연구에서는(Anisfeld,

Casper, Nozyce & Chunningham, 1990) 엄마의

배 위에다 아기를 안고 다닐 수 있는 부드러

운 천으로 이동된 영아와 영아용 의자에 앉아

서 이동된 영아간의 애착을 비교하였다. 결과

에 의하면 증가된 신체접촉은 안전한 애착과

엄마의 증가된 반응성과 관련이 있었다.

신체접촉 빈도가 안전 애착에 영향을 준다

는 맥락에서 신체접촉의 결핍이 공격성과 상

관이 있음이 제기되었다. 미국과 프랑스의 학

령 전 아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미국의 아동

은 프랑스 아동보다 부모, 교사, 또래에 의해

신체접촉을 덜 받았고, 더 공격적이었다(Field,

1999). 가령,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프랑스의

학령 전 아동들은 관찰 시간의 35%를, 미국의

학령 전 아동은 11% 정도를 신체접촉 받았다.

프랑스 아동은 놀이터에서 단지 관찰시간의

1% 만을, 미국의 아동은 관찰 시간의 29%를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그렇다고 신체접촉의 결핍이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

은 신체접촉은 애착 형성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불안-회피 애착은 강압적이고

지나치게 자극을 주는 양육적 접근과 관련되

어 있다(Vondra, Shaw, & Kevenides, 1995). 특히

영아가 신경 생물학적이나 기질적 문제를 보

일 때 엄마의 민감성이 중요하다(Pederson &

Moran, 1995). 즉 민감한 엄마는 아기의 독특

한 단서와 내적 준비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면

서 신체접촉을 사용하지만, 덜 민감한 엄마는

이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신체접촉을 사용

하므로 아기의 안전감에 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신체접촉 유형이 애착과 관련된

다. 안전하게 애착한 영아의 엄마는 불안전

애착영아의 엄마보다 더 애정적이며 부드러운

신체접촉을 사용한다(Ainsworth et al., 1978). 즉

아기를 더욱 어루만져주고, 꼭 껴안아주며, 뽀

뽀해주고, 조심스럽게 보살핀다.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에서도 부드럽고 애정적인 신체

접촉은 안전 애착 영아의 엄마들에게서 지배

적으로 나타난다(Leyendecker, Lamb, Fracasso, &

Scholmerich, 1997). 이에 반해 불안전 애착 영

아와 혼란된 애착 영아의 엄마들은 거부적이

고, 거칠며, 돌발적인 신체접촉을 자주 한다

(Van der Kolk & Fisler, 1994). 이러한 거친 신

체접촉의 영향은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

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설명되어왔다. 그들은

강도 높은 불안전 애착특성을 보인다(Van

IJsendoorn, Goldberg, Kroonenberg, & Frenkel,,

1992).

그러나 애정적인 신체접촉의 결여가 반드시

불안-저항의 애착을 형성한다고 확언하는 것

은 아니다. 가령, 애정적인 신체접촉도 부적절

한 순간에 사용된다면 부정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엄마의 애정적인 접촉 행동과 애착 발

달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무엇보다도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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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민감성이 최적의 애착발달과 연관되고,

이러한 민감성은 신체적 근접성이나 접촉 행

동과 관련되기(Isabella, Belsky & von Eye, 1989)

때문이다.

세 번째로 엄마가 유아기 때 받은 애착과

관련된 경험의 역사가 애착에 영향을 준다

(George & Solomon, 1996). 어려서 받은 신체접

촉에 대해 느끼는 엄마의 내적 상태는 애착

행동에 대한 엄마의 내적 작동 모델의 한 부

분을 구성한다(가령, 애착 대상에게 접촉하거

나 안전감을 느낄 때 애착대상이 어떻게 반응

하는 가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기대 등). 부정

적인 신체접촉에 대한 경험은 접촉 위안에 대

한 욕구가 생길 때, 애착 대상과의 신체접촉

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발달시킬 수 있

다. 그런 역사는 애착과 관련된 상호작용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Weiss와 동료들에 의하면(2000) 촉각적 경험

에 대해 엄마가 느끼는 안전감이 신체접촉을

통해 잠재적으로 아기에게 전해지면서 애착형

성에 대한 내적 작업 모델의 핵심적 성분이

된다(Weiss, Wilson, Hertenstein, &, Campos,

2000). 엄마들은 신체접촉을 통해 자신의 정서

를 전달하는데,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또는

느꼈던 접촉에 대한 느낌 등에 의해 자녀를

접촉하는데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엄마가 과거에 받은 신체접촉에 대한 느낌은

양육현장에서 자녀를 접촉하는데 실질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엄마-영아 상호작용에서 엄마의

신체접촉의 양이나 접촉 유형이 영아의 애착

형성과 어떻게 관련되어지는가에 대해 살펴봄

으로써, 양육과정에서 안정 애착 발달에 긍정

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접촉을 포함한 양

육행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해외연구를 중심으로 생의 초기

양육과정에서 엄마가 자녀에게 하는 신체접촉

의 중요성을 신생아기와 영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알아보았다. 특히

엄마-영아 상호작용에서 엄마의 신체접촉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진행된 연구들을 초점으

로 신생아기 접촉에 대한 연구 동향 3가지와

영아기에 대한 연구 동향 4가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영아기 신체접촉에 대한 국내 연구

국내에서는 2003년경부터 엄마의 신체접촉

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진행된

총 6개의 연구 중, 4개가 조사연구이고 1개는

고찰 연구, 그리고 나머지 1개는 실험 연구로

진행되었다. 외국 연구에 비해 양적으로 매우

미흡하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시작에 불

과하다. 총 6개의 연구는 영아를 대상으로 3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는데 연구 내용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 방향은 양육 상황에서 사용되

는 접촉 유형을 탐색하는 것이다. 김수정, 곽

금주, 장유경, 성현란, 그리고 심희옥(2003a)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 엄마들은 거친 접촉

보다는 부드러운 양육적 접촉 유형이 더 많이

사용했으며, 중부 지역(서울, 경기, 충청) 어머

니들이 남부 지역(영남, 호남) 어머니들보다

부드러운 접촉 유형을 더 많이 사용했다. 아

기를 재우는 방법에서도 등이나 어깨를 토닥

토닥 두들겨 주기나 업기 등의 신체접촉을 사

용했다. 이처럼 한국 어머니들은 부드러운 접

촉 유형을 많이 사용하며, 특히 아기를 재울

때 이런 유형의 접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양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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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부드럽고 양육적인

접촉 유형은 안장애착과 관련을 보였기 때문

이다(Leyendecker et al., 1997).

또 다른 조사연구들(곽금주, 김수정, 2004,;

김수정, 곽금주, 2004)에서도 어머니의 내적

상태에 따라 접촉 유형에서의 차이가 분석되

었다. 엄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태도에 따

라 영아에 대한 접촉 유형에서 차이를 알아본

결과, 우울 경향이 다소 높은 엄마들이 낮은

엄마들보다 부드럽고 양육적인 접촉 유형(가

령, 뽀뽀하기, 쓰다듬기 등)을 덜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내적 상태와 상관없이 부드러운

접촉 유형을 더 사용했다. 다만 양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 엄마들이 찌르기라는 거

친 접촉 유형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찌르기는 부정적

인 심리 상태에 있는 엄마들에게서 주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Fergus, Schmidt, & Pickens, 1998).

그러나 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찌르기는

영아로부터 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Pelaez-Nogueras et al., 1997), 사회적 맥락을 고

려하여 접촉 유형 사용에서의 차이를 알아보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양육 상황에 따라 접촉 유형

에서의 차이가 엄마의 내적 상태에 따라 어떻

게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었

다(김수정, 곽금주, 2005). 결과에 의하면 부드

럽고 양육적인 접촉 유형은 생리적 양육 상황

(가령, 수유 상황, 목욕/기저귀 갈아주는 상황,

잠재우는 상황, 잠에서 깨어난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 사회․정서적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의 엄마들이 거친 접촉 유형을 더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심리상태에서 어머니들은 거친 접촉을 더 사

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만약 영아에게 부적

정서를 유발시키는 거친 접촉 유형이 일관되

게 사용된다면, 이후 영아의 애착 및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접촉 유

형의 사용과 이후 사회성 발달 간 관련성을

알아보는 종단적 연구가 요구 된다.

두 번째 방향은 의사전달적 기능으로서 작

용하는 영아기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가 이론

적 고찰을 통해 진행되었다(김수정, 곽금주,

2003b). 이 논문에서는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신체접촉을 통해 무엇이 영아에게 전달

되어지는가와 성인이 영아에게 하는 신체접촉

으로부터 어떻게 의미가 발생되는 가가 심리

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되었다. 즉 심리학

저자 연구주제 조사 방식 조사대상

김수정등(2003a) 한국 영아기 신체접촉 유형 탐색 설문지(개방식) 어머니

김수정등(2003b) 영아기 신체접촉의 의사 전달 적 기능 개관 영아기

곽금주등(2004)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접촉유형 설문지 어머니

김수정등(2004) 우울, 불안, 자아개념, 접촉유형 설문지 어머니

김수정등(2005) 양육 상황, 내적 상태, 접촉 유형 탐색 설문지 어머니

곽금주등(2005) 신체접촉의 역할, 의사전달 적 기능 실험 영아, 어머니

표 1. 국내 영아기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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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영아기 어떻게 엄마의 신체접촉

을 통해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가와 신체 접

촉에 관여되는 매개변수 등을 조사하여 신체

접촉이 의사전달 통로로써 영아-엄마 상호작

용의 주요 수단임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 연구 방향은 영아기 신체접촉의 역

할에 대한 연구가 곽금주 등(2005)에 의해 실

험을 통해 진행되었다. 6개월 된 영아를 대상

으로 어머니의 신체접촉 유형에 따라 영아 반

응에서 차이를 SF 패러다임을 통해 알아보았

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은 영

아에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데,

이런 Still-Face 상황에서 엄마의 신체접촉이 영

아의 정적 반응을 증가시켰으며, 부적 반응을

감소시켰다.

또한 지시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엄마들은

다른 유형의 접촉을 사용함으로써 영아에게서

다른 반응을 유발시켰다. 따라서 실제 양육

상황에서도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원하는 반응

을 이끌어 내기 위통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론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신체접촉이 부적 정서를 조절

하며 의사 전달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선행연

구들(Hertenstein, 2002; Stack & Muir, 1992)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논 의

양육 현장의 일부분으로서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탐색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양육 상황에서 신체접촉의 역할

및 기능(Jean, & Stack, 2009; Moreno, et al.,

2006)을 살펴보았고,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신

체접촉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환기시킬 수 있

었다. 또한 미흡하게나마 진행되었던 한국 양

육현장에서 어머니의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

결과를 총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후 필요한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외국의 경우,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아

에 대한 신체접촉의 다양한 연구들이 활성화

되면서 어머니의 신체접촉 유형이나 빈도 등

이 영아의 생리․신체 발달과 사회․정서 발

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Greenough, 1990; Stack, 2001). 신생아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한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를 보

면, 엄마들은 자신의 어린 자녀를 신체접촉을

통해 구별할 수 있었고, 이런 초기 접촉은 엄

마 -영아 간 결속을 강화시켰으며(Toney, 1983),

마사지를 통해 신생아의 생리, 신체적 발달

뿐 아니라 인지ㆍ정서적 발달에 유익할 수 있

음이 제시되었다(Reissland, & Burghart, 1987).

신생아에 대한 대안적 의약 운동의 일부분

으로 인정받고 있는 마사지 치료는 성장을 촉

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고 경계심을 증가시

키며 우울을 감소시키고 면역기능을 강화시킨

다는 경험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Field, 2003),

마사지의 이러한 효과가 모든 영아들에게 해

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Stack, 2001). 따

라서 마사지 처치에 대해 신중해질 필요가 있

으며, 누구에게 더 적절한가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영

아를 대상으로 마사치 처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신체접촉에 대한 해외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게 활발히 연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방향으로 연구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 방향에서는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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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신체접촉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어

머니의 신체접촉은 영아의 부적 정서를 완화

시키거나 정적 정서를 강화 또는 유지 시키는

역할을 했으며(Pelaez-Nogueras, et al., 1996a), 우

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진행된 실험 연구(곽금

주 등, 2005)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다양한 사회적 양육 상황에서 사용

되는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연구이다(Stack, et

al., 2001; Stack, &, Lepage, 1996). 이들 연구 결

과에서는 신체접촉의 유형에 따라 다른 의미

가 영아에게 전달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이런 발견으로부터 초기 상호작용 동안 촉각

적 접촉 유형의 측정과 더불어 의사전달의 비

언어적 성분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절실

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드럽고 양육적 접촉 유

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김수정 등,

2003a). 또 다른 연구(김수정, 곽금주, 2004)에

서 보면 어머니들은 심리적으로 불편하여도

자녀에게 부드럽고 양육적인 접촉 유형을 사

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안정적인 심리 상태

의 어머니들일수록 다양한 접촉 유형을 광범

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현대의

젊은 어머니들도 자녀에 대한 희생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양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양육 상황에 따른 접촉 유형에서의 차이를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에서 알아보는 연구(김

수정, 곽금주, 2005)에서도 한국 양육의 긍정

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었다. 가령, 어머니들

은 영아를 재울 때, 목욕시킬 때, 또는 아픈

때나 달랠 때 등의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 심

리적으로 불편하여도 영아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양육적 접촉 유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영아의 생

존과 관련된 생리적 양육 상황에서 심리적으

로 불편하여도 내색하지 않고 부드럽고 양육

적인 접촉 유형을 사용하여 영아 심신의 안정

감을 북돋아 주었다.

영아기 연구의 세 번째 방향은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기능을 알아보는 것이다. 어머니

는 영아의 정서와 주의에서의 변화에 민감하

며 이런 변화 반응이 어머니가 사용하는 접촉

유형에서 변화를 초래하면서(Jean, & Stack,

2009), 영아-엄마 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작

용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Ferber, et al., 2008;

Hertenstein, 2002). 우리나라에서는 한 편의 고

찰 연구를 통해 신체접촉의 의사전달적 기능

을 살펴보았다(김수정, 곽금주, 2003b).

네 번째 연구 방향은 신체접촉과 애착 간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다(Anisfeld, et al., 1990;

Leyendecker, et al., 1997). 연구들은 신체접촉의

빈도와 접촉 유형이 애착 형성과 관련되고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의 애정적인

접촉 행동과 애착 발달 간 관계는 매우 복잡

하다. 즉 단순한 접촉 빈도와 유형이 애착 형

성에 전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아에 대

한 엄마의 민감성이 최적의 애착발달과 연관

된다(Isabella, et al., 1989). 우리나라 경우, 접촉

유형이나 빈도와 애착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

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후 연구

에서 반드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 주제

초기 삶에서 신체 접촉의 역할 및 기능이

다양하게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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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기초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접촉 유형

에 대한 보편적인 규준이 체계적으로 정립되

지 않고 있다. 이는 영아기라는 공통적인 양

육 상황에서도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다양한

접촉 유형들이 상황마다 다르게 사용되기 때

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

에도 불구하고 각 문화마다 영아의 생존 및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접촉 유

형에 대한 자료 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현 연구에서 고찰된 국외·국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후 진행되어야 할 영아기 신

체접촉에 대한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서 본 연

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로 가장 먼저

연구되어야 할 문제는 어머니의 신체접촉 유

형에 대한 규범적 자료를 각 나라마다 정립하

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각 나라마다 이런 자

료가 정립되면 양육 상황에서 사용되는 대표

적인 접촉 유형을 문화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영아기 신체접촉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 개발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

육 상황에서 신체접촉을 측정할 수 있는 코딩

시스템이 전무하며, 이런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실정이다.

둘째로, 만약 각 양육 상황마다 사용되는

대표적인 접촉 유형들에 대한 규준이 마련되

면, 각각의 양육 상황마다 규준이 되는 접촉

유형을 사용하는 엄마와 사용하지 않은 엄마

의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발달에서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되었

듯이, 엄마-영아 상호작용에서 엄마의 신체접

촉은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가령, 놀

이 상황에서 찌르기는 영아에게 긍정적 반응

을 이끌기 위한 수단이 되지만 평상시 자녀에

게 말을 할 때 찌르기는 불쾌함을 유발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놀 때 찌르기를

사용하는 엄마의 자녀와 말을 할 때 찌르기를

사용한 엄마의 자녀는 분명히 다른 상호작용

의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아기에 걸쳐 일어나는 엄마-영아 상

호작용에서 신체 접촉의 역할 및 기능을 종단

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과격한

활동을 포함하는 접촉 유형은 영아기 초기보

다는 이후에 적절한 양육 방식이 될 수 있다.

가령, 들었다 올리기, 빙글빙글 돌리기 등의

활동적인 접촉 유형은 생후 6개월경보다는 12

개월 이후의 영아에게 더 적절한 놀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과격하고 지나치게 동적인

접촉 유형을 생의 초기부터 사용한 부모의 자

녀와 12개월 이후부터 사용한 부모의 자녀 간

이후 발달적 특성을 비교하는 것도 매우 유익

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연령에 따른 적절한 접촉 유형의 사용에

대한 지침이 제공될 수 있다.

언급된 3가지 연구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특성과 영향

력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해 줄 것

이며,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신체접촉에

대한 핵심적 탐색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초기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아기 어머니의 접촉 유형 사용에

대한 체계화된 기준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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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ews on the Mothers' Physical Touch during Inf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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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importance of touch during infancy by reviewing the

Western and Korean studies on mothers' touch. The review of the researches on touch revealed that touch

plays an essential role in survival as it modulate physical and behavioral responses during early infant

development. Also, this physical contact functions as a part of the total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the mother and infant. The amount and quality of physical contact are important to the attachment.

More importantly, mothers ’ physical contacts of their babies serves as a foundation for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infants. Domestic researches examined the mothers' touch patterns by

months and mothers' internal states. Korean mothers used the nurturing touch rather than the harsh

touch. Mothers used the gentle and affectionate contact type in a biological caregiving situation regardless

of their internal states. However, in social caegivring situation, mothers with stable states were more likely

to use the types of touch causing positive emotions than mothers with unstable internal states. The

communicative function of the physical contact between mother and infant was supported through

experimental research. Lastly,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oposed.

Key words : mother-infant interactions, Physical touch, touch pattern, touch situations, Infancy


